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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생명나눔 헌혈캠페인」6년째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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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

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(지사장 김용구)는 24일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

도움을 주고자 지사 주차장 내 헌혈버스 1대를 동원하여「생명나눔 헌혈캠페인」에 참여하였다.

한편 철원군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, 현재 혈액이 부족하여 동절기인 3월말까지

일시적으로 헌혈이 가능하다. 지역 내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에 보탬이 되고, 생명 나눔 실천 운동에

동참하기 위해 올해로 6년째 매년 단체헌혈을 실시하고 있다.

철원지사는 앞으로도 생명나눔 단체 헌혈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할

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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